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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변화를 리드하는 메가기술

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그리고 유전공학 기술일 것이다. 오픈 AI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별 기대없이 챗GPT를 처음 시장에 

내놓은게 불과 1년 전이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의 업무와 일상 전 영역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에 더해 구글

에서 공개한 ‘제미나이’는 기존의 text 중심의 한계를 넘어 이미지와 소리, 영상까지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 파급 효

과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테슬라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2’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3~5년내 상용화를 목

표로 한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로봇이 조만간 인류 문명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것임을 단언했다. 아마도 10년 

안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거리를 함께 활보하게 될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진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자유도가 급격히 향상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개개인의 삶이 독립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N극화’ 사회로의 진화다. ‘자유의 확대’는 지난

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투쟁해 온 근원적 목표였다. 하지만 이젠 ‘투쟁’이 아닌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

는 ‘자유의 새로운 추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기술 덕분에 지식과 정보라는 특별한 자원이 누구에게나 거의 무제한으로 열

려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부에 대한 개념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이 부의 개념에 들어오고 있고, 축적하는 방법도 비선형적이고, 다층적이며 소비의 방식도 물질 중심에서 경험과 가치 중심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선명해 보인다. 그 방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화폐’로 계량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 관계(커뮤

니티)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우리는 산업사회가 고도로 진전된 끝자락에서, 물질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와 자유도가 어느 때보다도 확

장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자유의 참주인이 될 수 있는

가?’이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확장된 자유도는 오히려 삶의 불안과 무기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이 주어진 자유의 역설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삶의 의미 추구이며, 경험의 양이 아닌 질의 문

제인 이유다. 스스로를 조망하는 인간은 누구나 이런 결핍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동시에 이러한 몸부림은 우리 자신을 넘어

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의식과 삶의 방식이 필요한 때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면 여행으

로부터 촉발된다. 깊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작자는 자유의 참주인으로서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창

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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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_ 헤겔




